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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고 좋은 전문용어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부 경 생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글로 통신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서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용어의 사용이다.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쓴다면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학술논문이나 과학논문

이나 저작물을 출판하는데 사용하는 전문용어의 표준화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이런 면에서는 강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전문용어이던지, 일반 용어이던

지 간에 용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신경 쓰는 용어는 거의 예외 없이 모두 좋고 올바른 

용어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용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물론, 어떻게 좋은 용어를 찾거나 만드는 

일일 것이다. 좋은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학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고, 또한 한 마디로 

표현하기도 힘들 것이지만, 기본적인 시각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여겨진다. 본인도 의미가 

잘못 또는 오해없이 분명하게 전달되면서도 가능한 간결한 단어이면 올바르고 좋은 용어로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고 좋은 용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비슷한 의미의 용어가 많이 있는 경우 선정은 더 힘들어 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 어느 용어를 올바르고 좋은 용어로 선택해야 할까? 그 선택의 

근거는?

adhesion: 1) 붙음, 부착, 점착, 접착, 고착, 흡착, 2) 유착, 3) 착생, 합착, 4) 집착, 애착, 

고수

adherence: 1) 부착, 점착, 접착, 2) 착생

attachment: 1) 붙임, 부착, 접착, 흡착, 2) 애착, 집착, 3) 부착물, 부속품, 4) 부착장치, 5) 

부가장치 

fruiting: 열매 맺기, 결실, 결과, 착과

purchase: 사들임, 구입, 구매, 매입, 수매, 매득

(다른 번호는 의미가 다른 경우에 해당됨.)

 

둘째로 실제 전문용어를 선정하거나, 또는 현재의 용어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새로 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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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잣대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점 중의 하나는 한글용어와 한자 내지 외국어 두 용어 간의 조화문제이다. 누가 뭐라고 하던지 

간에 우리 글로 된 좋고 올바른 전문용어가 있다면 또는 만들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학적인, 감정적인 표현에서는 한글이 다른 글에 

뒤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과학적인 표현에서는 큰 아쉬움을 느끼는 과학자들이 

많다. 조선조의 세종대왕 시대 전후에 우리의 과학이 어느 정도 발달하였었지만 그 이후 우리의 

과학과 과학문화는 발달하였기 보다는 오히려 퇴보하여 외국의 발달된 과학과 과학문화를 

표현하는 용어에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외국의 과학기술이나 과학문화를 표현하는 데는 현행 한글 용어로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고 

여겨진다. 이런 경우 우리 한글에 의존하기 힘들어 어쩔수 없이 외국 원어의 발음을 차용하는 

것이 그 용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 원어의 발음을 차용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비슷한 문화로 한자를 

사용하는, 전문용어의 역사가 100여 년 되는 일본과 중국의 전문용어를 빌려오는 경우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개방하여 서방의 근대 과학문명을 일찍 받아들인 일본은 

전문용어 개발에서도 우리 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더욱이 과거 30여 년간의 일본 

식민지배로 인하여 일본어는 우리 생활에 매우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일본말을, 일본이 개발한 전문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면서도 일본의 

전문용어나 일반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매우 강한 편이다. 이럴 경우 우리는 

그 용어가 단지 일본어 용어라고 무조건 배격할 것인가? 물론 浪漫(romance), 硝子(glass), 

歐羅巴(Europe)처럼 일본에서의 원어발음과 유사한 일본식 발음과 유사한 한자를 빌려온, 

전형적인 일본어투의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조금은 다른 차원이지만, 

다른 예로, 일본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분들이 우리의 채소라는 말 대신에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야채라는 말을 국내에서 남용하여 우리의 표준용어 사용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도 곤란한 

일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상용한자 재정비과정에서 그들이 써 오던 

채소(菜蔬)라는 말의 소(蔬)자가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렵다고 생각하여 야채(野菜)라는 말로 

바꾼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로 여겨진다.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의 언어와 글에는 기본적으로 한자 투의 용어, 즉 한자식의 용어가 

부지기수로 스며있다. 실제 우리의 용어 중 많은 수가 과거 한자식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들이다. 이럴 경우 우리는 기존의 한자식(목적어가 뒤에 따르는) 용어를 버리고 우리 한글 

식(목적어를 앞세우는)으로 새로 만들어 사용하여야 할 것인지? 고민되는 문제이다.

사람과 동물들의 먹성/식성(표 1) 및 세포의 물질 흡수(표 2) 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우리나라와 

이웃 두 나라의 용어들을 비교해 보았다. 중국어 중에서도 중국어 식을 벗어난 경우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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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中國語 日本語 한국어

cannibal 食人者  食人者

cannibalism

1) 同類相殘食, 

2) 自殘, 種內捕食  

3) (猪)食仔癖, 食肉癖

1) しりつつき

2) 共食い

동종포식(성)<農>

동종포식<生>

1) 동종포식작용 

2) 식인증<醫>

carnivore

1) 食肉動[生]物

2) 食虫植物

3) 肉食者

肉食動物
육식동물<農, 醫>

식육류<生>

carnivor(o)us 肉食性的, 食肉(動物)的 肉食性(の) 육식(성)의, 식육성의

carnivorous animal 食肉動物 肉食動物 육식동물

carnivorous 

plant

1) 食肉植物

2) 肉食植物

3) 食虫植物

肉食植物

벌레잡이식물

식충식물

포충식물

coprophage 食糞生物  

분생(糞生)생물<生>

대변먹성생물,

분식생물<農>

coprophagia
食糞癖

食移症
 

대변먹기증, 식분증

대변먹기/분식증<農>

coprophag(o)us
食糞的, 糞居的,

糞上生的
 

분생성의<生>

식분성의 대변먹성/분식성의

coprophagy 食糞性(癖) 食ふん(糞)性

분생성<生>

대변먹기증, 식분증

대변먹성/분식성<農>

coprophilia 嗜糞癖  대변기호증, 호분증

coprophilous 喜糞的 ふん(糞)生
분생(성)의<生>

대변을 좋아하는

coprophyte 糞生植物  분식물<生>, 분생식물<農>

herbivorous
食草(動物)的

草食性的

草食(性)

植食(性)
초식(성)의

herbivorous animal 食草動物 草食動物 초식동물 

herbivore 食草(性)動物 草食動物 초식동물, 초식자

insectivore
食虫的, 

食虫動物
食蟲類

 식충생물[동물]<農>

 식충류<生>

insectivorous 食虫動物的 食虫性(の) 식충(성)의<農, 生, 醫>

우리나라의 용어에서도 중국어 식과 한글 식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사람과 동물들의 식성과 관련된 동양 3국 용어들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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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ctivorous plant 食虫植物 食虫植物 식충식물, 벌레잡이식물

Insectivora 食虫目 食虫類 食蟲目

phytophagous
食植物的, 植食性的,

食草的
植食性

식식(성)의<農, 生>

초식(성)의<農>

phytophagous

insect
植食性昆虫  식식곤충, 초식곤충<農>

phytophagy 植食性, 草食性 植食性
초식<醫>, 식식성, 

초식성<農>

saprophage
腐食者

腐食生物
 

부생<生>

부식자, 생생물<農>

saprophagous

 

1) 食腐的 

2) 腐食性的

腐食性(の)

腐生

부식(성)[腐食性]의 

부생[腐生]의

saprophagous

organism
 腐生生物 부생생물

saprophagy 腐食(性)
1) 腐生

2) 腐食性

부식성

부생성

saprophyte
1) 腐食植[生]物

2) 腐生菌

1) 腐生者, 

2) 腐生菌, 

3) 腐生植物 

1) 부생식물

2) 사물기생균, 부생균

3) 부패균

saprophytism
腐生(現象), 腐生生活, 

腐物寄生

1) 死食性,

2) 腐生(性)

사물기생<生>

사물기생(성)<農>

saprotroph
1) 腐養者

2) 腐食者
 

부식자

부생자

saprovore 食腐動物  부생생물

*<農>: 농학분야 용어; <生>: 생물학분야 용어; <醫>: 의약학분야 용어

 

이런 경우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용어를 개발하여야 할까? 즉 식성이나 먹성을 표현하는 

경우 영어나 한자식의 조어방식인 食肉[植, 草, 腐]性으로 말을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우리 

한글의 조어방식인 肉[植, 草, 腐]食性으로 해야 하나? 현재는 두 가지 방식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슷한 경우가 ~親化性 또는 그냥 親~으로 표현되는 예들로 환경친화성이 올바른 표현 같은데 

친환경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심지어 정치집단에서 정책방향이 비슷한 경우 

친이나 친박 등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것이 우리 한글의 정통 표현방식일까? 국적이 

없는 표현방식은 아닐까? 비슷한 경우들로 방제가 힘든 경우에 대한 난방제(難防除), 치료가 

힘든 병에 대한 난치병(難治病), 측정이 힘든 난측성(難測性)들과 같은 용어들은 올바른 조어법으

로 만들어진 용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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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세포의 물질흡수와 관련된 3국 용어들의 예

영  어 中國語 日本語 한국어

endocytosis
細胞攝粒作用, 內呑作用,

入胞作用
エンドサイト-シス

세포내섭취<農, 生, 醫>

엔도사이토시스<農>

엔도시토시스<醫>

endosome
(原虫)內核体, 核內体, 

核仁
エンドソ-ム  엔도솜<農, 生, 醫>

exocytosis

細胞排粒作用[現象]

胞外分泌

胞吐作用

白細胞凝聚

エキソサイト-シス

세포외배출<農, 醫>

세포외배출(작용)<生>

엑소사이토시스<農>

엑소시토시스<醫>

phagocyte (呑)噬細胞 食細胞

포식세포<農>

식세포<農, 生>

포식세포<醫>

phagocytosis 呑噬作用[現象]
食細胞活動

食作用

포식작용<農>

식균작용, 식세포작용

<農, 生>

포식(작용)<醫>

phagosome
1)呑噬(小)体, 噬菌体
2)呑噬泡, 食物泡

ファゴソ-ム

패고솜<農>

식포, 파고솜<生>

포식소체<醫>

pinocytosis
(細胞)胞飮, 胞飮作用,

泡[呑]飮, 飮液作用[現象]

飮作用

ピノサイト-シス

음세포작용<農>

음(세포)작용<生>

포액작용<醫>

포음작용<農, 醫>

*<農>: 농학분야 용어 <生>: 생물학분야 용어 <醫>: 의약학분야 용어

 

위의 예에서는 원어의 발음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비교적 최근의 학문발전에 

따라 개발된 용어들이다. 일부는 한글식이나 한자식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경우들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어의 의미를 부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나타나는 예들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경우로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한 가지 용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경우로 biological이나 chemical이라는 용어를 대부분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으로 번역하는 

경우이다. 학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지만 많은 경우 생물이나 

화합물로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의미가 된다. 예를 들면 biological과 복합어를 만들어 생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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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biological control), 생물효율 또는 생물적 효율(∼ efficiency), 생물진화(∼ evolution), 

생물침입(∼ invasion), 생물격리(∼ isolation), 생물산화(∼ oxidation), 생물산소요구량(∼ 

oxygen demand), 생물종(∼ species), 생물스트레스(∼ stress)라고 하면 되는데 생물학 또는 

생물학적이라는 군더더기 글자를 자주 붙이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학문적인 

의미와 그렇지 못한 의미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경우들이다. 

법규에까지 올라 있는 biochemical pesticide는 생물의 화합물을 농약으로 개발해 활용하는 

경우로 생화합물 (또는 천연화합물) 농약이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biochemical이라는 

단어를 무조건 ‘생화학’으로 인식하는 습관이 있어서 실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화학농약이

라는 용어로 번역됐다. 같은 맥락으로 chemical pesticide를 화학농약이라고 표현하는데 화학이 

어떻게 농약으로 이용될 수 있을까. 이 경우도 당연히 화합물농약이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될 것이다. 광을 이용하는 통신(optical communication)을 광통신이라 하지 않고 광학통신이라고 

하는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다.

신문이나 방송은 물론 전문 분야에서도 용어를 사용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얼마전 어느 

일간지의 인터넷을 봤더니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마이클)잭슨, 세 자녀 

생물학적 아버지 아니다.’ 부모와 자식은 생물학적으로 맺어지지 않는다. 생물적인 관계이다. 

영문 기사에 나왔을 ‘biological’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한사전에 나오는 ‘생물학적’이라

는 단어와 ‘생물적’이라는 단어 중에서 앞의 단어를 별생각 없이 사용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다른 예가 현미경의 대물렌즈 종류를 표현하는 용어의 경우들(표 3)이다. 백색광이 유리나 

렌즈를 통과할 경우 각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달라 렌즈의 경우 초점이 한 점에 모아지지 

않고 다른 점에 분산되는 소위 색수차(chromatic aberration) 현상(그림 1)을 보여 준다. 

 

그림 1. 렌즈를 통과한 백색광은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달라 다른 색들이 다른 점에 초점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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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점(과 구면수차와 같은 렌즈의 다른 결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굴절률이 다른 유리로 

만든 렌즈들을 복합하여 보정렌즈가 개발되었는데 첫번째 나온 것이 achromat/achromatic 

lens로 색수차를 현저하게 보여주는 3원색 파장 중 두 가지 파장(보통 적색과 청색)의 초점을 

한 곳에 모으게 만든 경우이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3원색 모두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색수차를 

거의 완전히 보완한 렌즈인 apochromat/apochromatic lens이다. 그런데 이런 렌즈들의 이름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표 3) 색수차의 보정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이름으로 두색지움렌즈

와 세색지움렌즈 또는 아예 원음 발음의 음차를 빌려 애크로매트(렌즈)나 애포크로매트(렌즈)로 

하는 것이 더 확실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한글명이 아닐까 한다. 더 최근에 3원색 외에 

근적외선을 포함한 색수차 전부와 구면수차, 마당수차 등을 거의 완벽하게 교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보정렌즈가 superachromat/superachromatic lens인데 같은 맥락으로 네색지움렌즈나 

슈퍼매크로매트(렌즈)라고 명명하면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아직 중국어나 일본어로 된 이름은 

찾지 못하였다.

 

표 3. 현미경 대물렌즈의 종류에 대한 용어 예 

영  어 中國語 日本語 한국어 의미

achromat /

achromatic

lens

消色差透鏡
アクロマ-ト, 

色消レンズ

무색렌즈,

무색수차렌즈,

비색수차렌즈,

색지움렌즈,

애크로매트(렌즈)

두색지움렌즈

일부 색수차

(적색과 청색)  

교정+

apochromat

/apochro-matic 

lens

複消色差透鏡

アポクロマ-ト,

高度色消對物レ

ンズ

삼중무색소차렌즈,

고도색지움렌즈,

아포크로매트

(렌즈),

세색지움렌즈

일부 색수차

(적색, 녹색, 청색)

와 구면수차 

교정+

superachro-mat/

super-achromati

c lens

  

슈퍼아크로매트

(렌즈), 네색지움

렌즈

색수차 거의 전부

(적색, 녹색, 청색,

근적외선), 구면

수차, 마당수차 

교정+ 

비슷한 사례는 학문용어를 번역할 때 더 자주 나타난다. 지금도 전문학술 용어집을 들여다보면 

잘못된 번역이 너무 많다. 단어나 전문용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어위원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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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를 만들어 이런 용어를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번역해서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이 혼란을 

겪지 않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용어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예체능 분야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한 가지 용어를 특정한 분야에서만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 분야에서 같이 사용하므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한글표기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연구소 설립이 힘들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실에 모든 분야의 용어 전문가가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는 용어표준화위원회와 그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문제가 많은 용어들에 대한 올바른 한글 표기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알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좋은 전문용어를 어떻게 잘 선정할 것인가 또는 새로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이다. 특히 전문용어의 사용자에 대한 검토도 

고려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용어의 경우 사용자, 즉 그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신하는 용어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용어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